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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8월, EAI <2022 대통령의 성공조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의 

기조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I. 서론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UN을 비롯한 각지로부터 선진국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치는  비

판으로 가득하다.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들로부터 “○○○ 같은 대통령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질 않는다.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1987년 이전의 대통령과 민주화 경험 이후의 대통령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얼마

나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는가. 그로 인해 우리는 차기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코로

나 사태를 경험하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대통

령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II. 실패한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다: “시대 변화와 국민 인식 변화를 읽어야 한다”

건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던 때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

운동 시절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정부 수립에 앞장섰다. 특별히 한

국전쟁을 견뎌내고 한미동맹을 맺어 경제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국가 발전의 기초를 닦은 것은 역사적 

업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3선 개헌(1953년)을 자행하며 권력을 추구하다 스스로 몰락을 자초해 

버렸다.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을 

설치한 셈이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정권은 아쉽게도 한국 정치사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

다. 그 후에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큰 공을 세웠으나 70년대 초 유신체제를 만

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억압정책을 펼치는 등 결국에는 본인의 삶마저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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